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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medical records written in Seungjeongwon Ilgi (󰡔承政院日記󰡕) about Heebin Jang (張禧

嬪), who was the mother of King Kyeongjong. She was one of the royal concubines of King Sukjong and later became the queen and 

then was demoted back to the concubine. The method to do this study was to search the records of Seungjeongwon Ilgi (󰡔承政院日記󰡕) 
from Sukjong 15th year (A.D. 1689) to 20th year (A.D. 1694) on the website databased and serviced b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website search, Heebin Jang (張禧嬪) suffered from three kinds of diseases. The first was a 

mastitis right after her delivery. The second was an abscess on the back of her head. The third was a relapse of phlegmturbidity and 

heat, which was her chronic disease. Also, three features could be found regarding characteristics of Royal medicine. The first was how the 

queens were taken care of before and after their delivery. The second was who lanced the queen's abscess. The third was how the Royal 

medicine and people’s medicine interchanged.

Key words : Heebin Jang (張禧嬪), Seungjeongwon Ilgi (󰡔承政院日記󰡕)

Ⅰ. 서론

장희빈(張禧嬪)은 조선 19대 임금인 숙종의 후궁이자 20대 
임금인 경종의 생모이다. 궁녀로 입궁한 후 숙종의 후궁이 
되었고 후손이 없던 왕실에 왕자를 낳아서 숙종의 총애를 
받아 희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숙종 15년(1689년) 기
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면서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조선 왕실의 역사에서 중인 신분의 여인이 중전의 
자리에까지 오른 예는 장희빈이 유일하다. 그러나 숙종 20년
(1694년) 갑술환국으로 지지 세력이던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
이 재집권하면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이후 숙종 27년(1701년) 
인현왕후가 사망하였고 장희빈은 궁궐 내에 몰래 신당을 차
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하였다는 죄목으로 자진하라는 왕명

을 받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장희빈의 삶에 이렇게 극적인 요소들이 있었기에 후세 

사람들의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아 왔다. 실존 인물이었던 
장희빈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는지는 여러 역사 기록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건 외에 어떤 병증을 앓았는지에 대해
서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장희빈이 어떤 병증을 
앓았는지, 이에 대해 내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였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왕실 인물의 병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임금
을 대상으로 하였다. 왕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인현왕
후의 사망과 관련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1)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왕비의 질병에 대해서는 임금보다

1) 필자는 왕실 의학 연구에서 임금 뿐 아니라 왕비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 졸고인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를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8권 1호에 투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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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반면에 󰡔승정원일기󰡕
에서는 왕비의 질병에 대해서도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자세한 기록을 남겨 놓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던 왕실 여인에 대해 󰡔승정원일기󰡕를 기
반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한 인물의 병증과 이에 대한 치료 기록을 연구하는 것은 
의안(醫案)을 수집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특
히나 왕실 인물의 병증과 치병 기록이라면 이를 통해 당시 
왕실 의학의 특징도 함께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승정원일
기󰡕에 기록된 장희빈의 치병 기록을 통해 장희빈의 실제 
인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외에도 당시 왕실 의
학의 면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연구대상

󰡔승정원일기󰡕에서는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대비, 대
왕대비가 병증을 앓을 때에는 이에 대한 치병 기록을 남겨 
놓았다. 하지만 후궁이 병을 앓을 때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아쉽게도 장희빈이 어떤 병증을 앓
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은 왕비의 신분으로 있었던 시
기의 내용뿐이다.

장희빈을 왕비로 삼겠다는 숙종의 전지(傳旨)가 내려진 
때가 숙종 15년(1689년) 5월 6일이고, 인현왕후를 왕비로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희빈으로 강등시킨 때가 숙종 20년
(1694년) 4월 12일이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에서 이 기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장희빈의 병증과 관련한 기록을 
얻을 수 있다.

연구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한 󰡔승정원일기󰡕 
웹사이트(http://sjw.history.go.kr)를 이용하였다. 검색에 활
용된 용어는 ‘藥房’, ‘産室廳’, ‘中殿’, ‘中宮殿’ 그리고 ‘內殿’ 

이렇게 5개이다. 내의원을 의미하는 ‘藥房’으로 먼저 검색한 
후, 중전을 의미하는 용어인 ‘中殿’, ‘中宮殿’, ‘內殿’으로 각
각 재검색하여 숙종 15년(1689년)에서 숙종 20년(1694년)
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다시 재검색하였다. 또한 장희빈이 
중전 재위 시에 출산한 적이 있으므로 ‘産室廳’으로 검색한 
후 위의 기간으로 재검색하였다. 이 검색 과정으로 모은 기
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 장희빈 관련 의안 분석 및 고찰

1) 출산과 산후 질환

장희빈에 관한 치병 기록이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1년여가 흐른 숙종 16년(1690년)
이다. 이 무렵에 장희빈은 둘째 왕자를 출산하게 되었다. 
왕비의 출산이 임박해지자 숙종 16년(1690년) 6월 7일에 
왕손이 태어날 때 설치되는 임시 관청인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게 되었다.2) 그리고 7월 19일 장희빈은 산통을 느끼
기 시작했다. 왕비가 산통을 느끼자 내의원에서는 곧바로 불
수산(佛手散)에 익모초(益母草) 2돈을 가하여3) 올렸다.4) 
같은 날 장희빈은 무사히 출산을 마쳤고 다음날인 7월 20일
에는 궁귀탕(芎歸湯)5)에 도인(桃仁)과 홍화(紅花)를 각 1돈
씩 가한 처방을 한 첩 올렸다.6)

이렇게 출산은 무사히 끝난 듯이 보였으나 이틀 후인 7월 
22일 유즙이 막히면서(乳汁壅盛不通) 유방이 팽창되는(乳
房膨脹不安) 증상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수면 장애(寢睡不
得安穩)까지 생겼다.

중궁전의 기후는 마찬가지로 편안하십니까? 어제 저녁 
의녀에게서 중궁전의 유즙이 막혀서 통하지 못해 이로 
인해 유방이 부풀어 편안하지 못하다고 전해 들었습니
다. 만약 미리 치료하지 않는다면 변증이 생길까 염려
됩니다. (中宮殿氣候 一樣安寧乎? 昨夕伏聞醫女所傳之
言 中宮殿乳汁壅盛不通 以致乳房膨脹不安云 若不預爲
治療 則變症可慮.) (숙종 16년 7월 22일 6번째 계)

2)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6월 7일 7번째 계
3) 불수산은 축태이산(縮胎易産)의 목적으로 쓰는 약으로, 임신부가 해산할 달에 먹으면 태아가 여위어져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귀 6돈

과 천궁 4돈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익모초 3돈을 가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전하고 있다. (󰡔동의보감･잡병편󰡕 : 
“佛手散 孕婦臨月服之 則縮胎易産 自無難産之患. 當歸六錢 川芎四錢 右剉作一貼 水煎臨熟 入酒少許 再煎溫服. 若加益母草三錢 尤妙.”) 내의원에
서는 󰡔동의보감󰡕의 처방대로 불수산에 익모초를 가하여 올린 것이다.

4)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7월 19일 8번째 계
5) 궁귀탕은 출산 전후의 여러 질환에 두루 쓰이는 처방인데, 특히 산후에 복용하면 어혈이 잘 나오게 해준다. 당귀 5돈과 천궁 5돈 동량으로 구성

되어 있다. (󰡔동의보감･잡병편󰡕 : “芎歸湯 治産前産後諸疾. 川芎 當歸 各五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日二三次.”)
6)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7월 20일 4번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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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의원에서 올린 처방은 앞서 올린 가감궁귀탕에 
맥아(麥芽)를 2돈 가한 것과 소유산(消乳散)7)이라는 두 가
지 처방이었다.8) 약을 올린 후 하루가 지난 7월 23일 이번
에는 장희빈에게 맥이 빨라지고(脈度微似有力而常數) 번열
(有煩熱之候)이 나타나는 증세가 보였다.9) 

산실청에서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입진한 
후에 와서 전하여 말하기를 중궁전의 맥도(脈度)가 약
간 힘이 있으면서 항시 빠르고 게다가 번열의 증후까
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産室廳再啓曰 卽伏聞醫女入診
後來傳之言 中宮殿脈度 微似有力而常數 且有煩熱之候.) 
(숙종 16년 7월 23일 7번째 계)

이에 내의원에서는 궁귀탕 대신 증손사물탕(增損四物湯)10) 
가감 처방 3첩을 투여하게 된다.11) 7월 23일부터 3일 간 
증손사물탕 가감방을 투여하자 병세는 호전을 보이게 되었

고 이에 7월 26일 약의 투여를 중단하였다.12)
그러나 차도를 보이던 장희빈의 상태가 약을 중단하자 7월 

27일 다시 악화되어 맥이 빨라지면서(脈度虛軟常數) 두통
이 생기게(頭部有時微疼) 되었다. 이에 증손사물탕 가감 처
방을 다시 3첩 투여하게 된다.13) 이후 8월 1일의 기록에서 
두통과 열기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산후의 병증은 
이렇게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14)

출산한 지 두 달여가 지난 9월 16일, 불행히도 갓 태어
난 왕자는 그만 사망하게 된다.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된 
것인지 자세한 정황은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아 알기 어렵
다. 왕자의 사망으로 혹여 생모인 장희빈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병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내의원의 염려가 기록되어 있
는데15) 별 다른 의약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들의 사
망으로 인해 장희빈에게 다른 병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날짜 상태 치료법
6/7 産室廳 排設
7/19 腹部微有不安之候 - 佛手散 加益母草二錢

解娩
7/20 解娩平安 胞衣亦卽順下 - 芎歸湯 加桃仁･紅花各一錢

産後氣候平安 羹飯亦且頻進 - 加入芎歸湯 加荊芥穗二錢
7/21 - 加入芎歸湯
7/22 乳汁壅盛不通 乳房膨脹不安 寢睡不得安穩 - 芎歸湯加入中 荊芥穗二錢內減一錢 又加麥芽炒二錢

- 消乳散
7/23 乳房有凝聚之氣 微有煩熱之候 脈度微似有力而常數 - 消乳散

- 增損四物湯 加黃芩酒炒･荊芥穗･山梔炒各一錢 靑皮七分 
7/24 - 加入增損四物湯
7/25 - 加入增損四物湯
7/26 氣候安穩

産室廳 撤罷
7/27 夜間頭部有微痛之候 脈度虛軟常數 - 增損四物湯 加荊芥穗一戔半 黃芩酒炒 麥門冬各一戔 

牡丹皮七分 三貼
7/28 頭部微疼之候 比昨差勝
8/1 頭疼之候 今已痊安 自昨夕後 熱候快祛 寢睡安穩

표 1. 숙종 16년(1690년) 장희빈 출산 전후의 의약 관련 기록

7) 소유산이란 젖을 먹어야 할 아이를 잃어서 산모의 유방이 팽창되고 딱딱해졌을 때 이를 치료해주는 약으로, 맥아 2냥을 볶아서 가루낸 후 매번 5돈
을 백탕에 타서 마시는 약이다. (󰡔양방금단(良方金丹)･婦人部󰡕 : “失子食乳脹硬 消乳散 麥芽二兩 分作四服 炒爲末 每五戔 白湯調下. 用手揉之甚效.”)

8)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7월 22일 6번째 계
9) 유즙불통, 유방 창통, 맥삭, 번열의 증세로 미루어보아 장희빈은 출산 직후 유선염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10) 증손사물탕이란 산후 욕로(蓐勞)에 쓰는 처방으로, 사물탕에서 숙지황을 빼고 인삼, 건강, 감초를 추가한 처방이다. (󰡔동의보감･잡병편󰡕 : “增

損四物湯 治産後亡血 榮衛虛損 乍寒乍熱 四物湯 去熟地黃 加人參 乾薑 甘草 等分 煎服.”)
11)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7월 23일 7번째 계
12)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7월 26일 5번째 계
13)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7월 27일 7번째 계
14)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8월 1일 8번째 계
15)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9월 16일 14번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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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후 소절(腦後 小癤)

왕비에 오른 장희빈에게 병증이 생긴 다음 기록은 숙종 
19년(1693년) 2월 11일에 보인다. 장희빈에게 뇌후(腦後) 
위치에 작은 절환(小癤)이 발생했다. 절(癤)이란 너비가 1～2
치 정도 되는 크기가 비교적 작은 옹저(癰疽)를 말한다. 사람
의 몸에 옹저가 생기면 죽을 수도 있는 다섯 군데를 오발
(五發)이라고 하는데 발뇌(發腦), 발빈(發鬢), 발미(發眉), 
발이(發頤), 발배(發背)가 여기에 속한다.16) 장희빈의 절환은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오발(五發)중에서 발뇌(發腦)에 해
당하는 위험한 부위에 발생한 것이었기에 내의원에서는 상
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의녀가 전하여 말하기를 중궁전의 뇌후(腦後)에 작은 
절환(癤)이 생겼다고 하는데 부위가 가벼운 곳이 아니
므로 의녀로 하여금 상세히 진찰케 한 후에 약을 의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伏聞醫女所傳之言 中宮殿腦後
有小癤云 部分不輕 卽令醫女詳細診察後 以爲議藥之地 
宜當.) (숙종 19년 2월 11일 3번째 계)

여러 의관들이 상의한 결과 내복약, 식치 그리고 외용제 
처방을 각각 내리게 되었다. 내복약은 청열치독음(淸熱治毒
飮)에 강활(羌活)과 시호(柴胡)를 각 1돈 추가해서 5첩을 올
렸다.17) 식치로는 금은화차(金銀花茶)에 우황(牛黃)을 풀어
서 마시도록 하였다. 외용제로는 지룡즙(地龍汁)에 백반(白
礬) 가루를 개어서 환부에 자주 바르도록 하였다.18)

이틀이 지난 2월 13일 종기 부위를 침으로 파종(破腫)을 
하게 된다.19) 종기 부위가 성농(成膿)이 된 것으로 보인다. 
파종 후 고름은 순조롭게 나왔고 독기는 더 이상 퍼지지 않
았다.20) 내의원에서 초기에 처방한 치료법이 주효했던 것인

지 장희빈의 병세는 이후 바로 호전을 보이게 되었다. 사흘 
후인 2월 16일 장희빈의 뇌후에 생긴 절환(癤患)은 거의 사
그라졌고 창구(瘡口) 또한 아물어갔다.21)

이후 장희빈의 뇌후 소절에 대한 치료 기록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치료가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
인다. 비록 발생 부위가 위험하기는 했지만 절환의 크기가 
크지 않았고 또 내의원에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한 덕
분에 단기간에 치료가 잘 마무리된 것이다. 

장희빈의 뇌후 소절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바로 장희빈이 발병하기 직전에 왕세자인 경종에게 
종기가 발병했었다는 점이다. 발병 일자로 보자면 2월 1일
에 아들의 좌측 뺨에 종기가 생겼고22) 2월 11일에 생모인 
장희빈에게 종기가 생겼다. 이는 아들에게 종기가 생기자마자 
장희빈에게도 연이어 종기가 생긴 셈인데, 아들의 발병이 
장희빈의 발병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다. 옹저가 생기는 것에 대해 의서에서는 칠정(七情)
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옹저는 기(氣)가 울체되어서 생
기는 것이다. 기(氣)가 경락에서 막혀서 혈(血)과 함께 잘 
돌지 못하면 옹결되어서 옹저가 되는데 이는 칠정(七情)으
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23)라고 하여 심리적인 원인이 옹
저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아들의 얼굴에 생긴 종기 
치료를 생모인 장희빈이 가까이서 지켜봤을 것이다. 그 과정
에서 종기가 잘 치료될 수도 있지만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
도 있는 위험한 질병이기도 했다는 점과 왕세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중전의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 장희
빈에게 큰 심리적인 압박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왕
세자의 발병 직후에 장희빈에게 뇌후 소절이 생기게 된 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장
희빈의 뇌후 소절 치료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6) 󰡔동의보감･잡병편󰡕 : “發腦 發鬢 發眉 發頤 發背 謂之五發 至險”
17) 청열치독음은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 어떤 약재로 구성된 처방인지 알 수 없다.
18)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11일 4번째 계
19)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13일 9번째 계
20)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13일 11번째 계
21)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16일 3번째 계
22)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1일 3번째 계
23) 󰡔동의보감･잡병편󰡕 : “癰疽皆因氣鬱而成 氣宿于經絡 與血俱澁而不行 壅結爲癰疽 此言七情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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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상태 치료법
2/11 腦後有小癤 部分不輕

腦後癤患 此昨稍似消減 而腫尖堅硬之處 終不無成膿之患
- 淸熱治毒飮 加羌活･柴胡各一錢 五貼
- 金銀花茶 調牛黃 亦爲頻進
- 地龍汁 和白礬末 頻塗腫處

2/13 - 受鍼正時 午正
癤患 受鍼之後 膿汁順出 似無肆毒之慮

2/14 漸有差減
2/16 腦後腫處 幾盡消減 瘡口亦將完合

표 2. 숙종 19년(1693년) 장희빈의 뇌후 소절(腦後 小癤) 관련 의약 기록

3) 숙환(宿患)인 담화(痰火)

장희빈의 절환(癤患)을 치료하기가 무섭게 숙종 19년
(1693년) 2월 21일 장희빈에게 숙환(宿患)이 재발했다는 기
록이 보인다. 숙환이라 함은 오랫동안 앓아왔던 병증을 말한
다. 숙환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희빈이 
예전부터 앓아왔던 어떤 병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궁의 병증은 󰡔승정원일기󰡕에 기록하지 않는 점과 장희빈
이 왕비에 오른 후 숙환이 재발했다는 기록이 여기서 처음 나
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희빈의 숙환은 후궁 시절부
터 시작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장희빈의 숙환의 정체를 담화(痰火)로 
기록하고 있다. 숙환인 담화의 증세가 외감(外感)으로 인하
여 갑자기 재발했으므로 담화와 외감을 함께 치료할 수 있
도록 시호양격산(柴胡涼膈散)24)을 가감한 처방을 5첩 올리
도록 하였다.

약방에서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입진한 의녀가 전
한 바를 바탕으로 최성임과 권유 등 여러 어의가 반복
해서 상의한 결과, 중궁전의 숙환인 담화의 증세는 외
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재발한 것이므로 시호양격산 원
방에서 반하를 패모 1돈으로, 죽엽을 죽여 7푼으로 대
신하고 맥문동 1돈, 황련과 지각 각 7푼을 가하여 다
섯 첩을 연속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藥房
再啓曰 卽因入診醫女所傳之言 仍與崔聖任･權愉等諸御
醫 反覆相議 則皆以爲中宮殿宿患痰火之症 因外感輒復
發作 柴胡涼膈散元方 半夏代 貝母薑製一錢 竹葉代 竹
茹七分 加麥門冬各一錢 黃連酒炒 枳殼各七分 連進五貼 

宜當云.) (숙종 19년 2월 21일 6번째 계)

약을 복용한 후 장희빈은 잠시 편안해진 듯 했으나 이내 
다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19년(1693년) 3월 9일 
내의원에서는 숙환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양혈청화탕(養
血淸火湯)25)이라는 새로운 처방을 올렸다.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숙환은 병의 
본말이 있는데 매번 미령할 때에만 문득 네다섯 첩의 
약을 올리고는 곧바로 정지해 버립니다. 원인을 치료
하고 뿌리를 제거하는 약을 확정하여 많이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여러 의관들과 반복해서 상의한 
결과 양혈청화탕에 시호와 패모 각 1돈을 가하여 열 첩
을 계속 올려서 근본을 치료하여 효과를 거둠이 마땅
하다고 봅니다. (藥房啓曰 中宮殿宿患 似有原委 而每
當未寧之時 輒以四五貼藥進御 旋卽停止 治原祛根之劑 
不可不商確多進 (중략) 諸醫 反覆相議 則皆以爲養血淸
火湯 加柴胡･貝母･干汁炒各一錢 連進累十貼 以爲治原
收效之地 宜當云.) (숙종 19년 3월 9일 11번째 계)

처방을 올린 후 장희빈은 한동안은 편안한 듯 보였다. 숙
종 19년(1693년)의 기록에서는 중전은 계속 편안하고 평
소와 같다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년 
후인 숙종 20년(1694년)에 이르러 이 숙환이 또 재발한 것
으로 보인다. 숙종 20년(1694년) 1월 25일 중전이 편안하
냐는 신하의 물음에 숙종은 본래 담화의 병이 이미 고질병이 
되어 버려 세월이 지나도 그 뿌리를 제거하기가 힘이 드는
데, 어제와 오늘은 중전의 병이 조금 나은 것 같다는 대답

24) 시호양격산이라는 이름의 처방은 의서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동의보감󰡕에 의하면 병이 절반은 표(表)에, 절반은 이(裏)에 있으면 응당 
화해시켜야 하는데 소시호탕과 양격산을 합하여 쓴다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소시호탕과 양격산을 합방한 것을 시호양격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동의보감･잡병편󰡕 : “病若半在表半在裏 法當和解 小柴胡合凉膈散主之.”)

25) 조선 후기 󰡔동의보감󰡕의 주요 처방을 선별하여 정리한 의방서인 󰡔의감초집(醫鑑抄集)󰡕에 의하면 양혈청화탕은 정충에 쓰이는 처방이다. (󰡔의
감초집･神편󰡕 : “養血淸火湯 治心恍惚神乱 煩燥不寧 當歸 白芍酒炒 生芐酒洗 黃連酒炒 山召仁炒 麥门冬 遠志 各一戔 片芩 梔子炒 各八分 川芎
七分 甘草三分 羗三 水煎 入辰砂末五分 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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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26) 특이한 사실은 담화의 병이 재발한 것으
로 보이는데 약을 투여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희빈이 후궁 시절부터 앓았던 숙환인 담화가 
숙종 19년(1693년)과 20년(1694년)에 재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 직후에는 담화가 
재발한 기록이 없다. 장희빈이 중전의 자리에서 희빈으로 
강등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무렵인 숙종 19년(1693년)
과 20년(1694년)에 숙환이었던 담화가 재발했다. 이는 장
희빈이 중전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심리적으로 인

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한동안 잠잠했던 숙환을 재발하게끔 만든 원인으
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희빈으로 강등된 후에는 장희빈이 어떤 질환을 앓았는지 
󰡔승정원일기󰡕에는 남겨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강등 이후 숙환
인 담화가 재발했는지 혹은 편안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상
의 장희빈의 숙환 관련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날짜 상태 치료법
숙종 19년(1693년)

2/21 宿患痰火之症 因外感輒復發作 - 柴胡涼膈散元方 半夏代 貝母薑製一錢 竹葉代 竹茹七分
加麥門冬各一錢 黃連酒炒 枳殼各七分 五貼

3/4 氣候安穩
3/9 宿患 似有原委 而每當未寧之時 輒以四五貼藥進御 旋卽停止

治原祛根之劑 不可不商確多進 - 養血淸火湯 加柴胡･貝母･干汁炒各一錢 十貼
3/18 氣候 一樣無事

숙종 20년(1694년)
1/25 本來痰火 已成痼疾 難以時月 冀其祛根 而昨今兩日 稍似向愈矣
1/26 患候 顯有向差之漸
1/27 患候 漸向差愈
1/28 氣候 無事

표 3. 숙종 19년(1693년)~20년(1694년) 장희빈의 숙환(宿患) 관련 의약 기록

3. 의료문화적 고찰

1) 산전 산후 조리 관련

장희빈의 출산과 관련한 기록들을 통해서 왕실의 출산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왕실의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길일을 선택하여 산실청이라는 임시 
관청을 설치하였다. 또한 출산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산실
청을 파하였다.

장희빈의 출산 전후로 사용된 약은 크게 나누어보면 불
수산, 궁귀탕 그리고 증손사물탕의 3가지 종류였다. 여기서 
출산이 임박했을 때에는 불수산을 복용하고 출산 직후에는 
궁귀탕을 복용하는 예는 장희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왕
비들의 출산 기록에도 등장하고 있다. 인선왕후의 경우 당

시 세자빈의 신분이었던 인조 24년(1646년)과 인조 26년
(1648년)에 출산을 하였는데 출산 직후 궁귀탕을 복용하였
다. 명성왕후의 경우 세자빈 시절인 효종 9년(1658년)과 중
전에 오른 현종 즉위년(1659년) 및 현종 3년(1662년)에 출
산하였는데, 출산 직전에는 불수산을 복용하였고 직후에는 
궁귀탕을 복용하였다. 인경왕후는 숙종 3년(1677년)과 숙종 
5년(1679년) 출산 직후에 궁귀탕을 복용하였다. 혜경궁홍
씨는 영조 32년(1756년) 출산 전에 불수산을 복용했다. 명
성황후는 고종 8년(1871년)과 10년(1873년)에 출산 전에 
불수산을 복용한 기록이 있다.27)

출산 직후에 복용하는 궁귀탕에 대해서는 ‘이는 출산 후에 
대부분 쓰는 약이다.(此乃産後例用之藥)’라는 언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궁귀탕 
원방보다는 궁귀탕에 도인과 홍화를 1돈씩 가한 처방이 주
로 사용되었다.28)

26)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1월 25일 10번째 계
27) 이 내용은 󰡔승정원일기󰡕 사이트에서 ‘産室廳’으로 검색하여 왕실 여인들의 출산 관련 기록을 먼저 모으고, ‘佛手散’, ‘芎歸湯’으로도 검색하여 출

산 전후의 처방 활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모아서 찾아낸 결과이다.
28) 󰡔승정원일기󰡕 사이트에서 ‘産後例用’으로 검색하면 총 5건의 기록이 찾아진다. 이 중에서 효종 9년, 현종 즉위년, 숙종 3년, 숙종 16년에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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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왕실 여인의 출산에서는 
출산 직전에는 축태이산(縮胎易産)의 목적으로 불수산을, 
출산 직후에는 어혈 제거의 목적으로 궁귀탕 가감방을 이용
했음을 알 수 있다. 장희빈의 출산 시에도 전례에 따라 동일
한 방식으로 처방을 사용했고 이후의 시대에도 같은 방식의 
처방이 이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실의 이러한 산전 
산후 조리 방법이 민간에서도 활용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불수산, 궁귀탕 등의 처방이 모두 󰡔동의보감(東醫寶鑑)󰡕에 
기록된 처방이고, 󰡔동의보감󰡕이 간행된 후 서울 뿐 아니라 지
방에까지 보급되어 민간에서도 두루 읽혔던 점을 감안한다
면 이러한 산전 산후 조리 방법은 왕실과 민간이 크게 다
르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2) 집침자(執鍼者)가 누구인가?

장희빈은 뇌후 소절(腦後 小癤)을 앓게 되었고 이를 치료
하기 위해 침으로 파종(破腫)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과연 
누가 파종을 하였는가 즉, 집침자(執鍼者)가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게 된다. 임금에게 침을 놓을 때 누가 집침을 했
는지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경우들이 있다. 인조, 효종, 현
종, 숙종, 경종, 영조 등 임금에게 침을 놓을 때에는 집침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을 󰡔승
정원일기󰡕에서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왕실 여인
의 몸에 침을 놓을 때에는 과연 누가 집침자가 되느냐는 
의문점이 생긴다.

보통 왕실 여인을 진찰하거나 침을 놓는 것은 의녀(醫
女)들의 몫이다. 그래서 의녀들은 맥의녀(脈醫女), 침의녀(鍼
醫女), 약의녀(藥醫女) 등으로 분야가 구분되어 있다. 장희빈의 
뇌후 소절에 침의녀가 파종하지 않았을까 일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희빈과 비슷한 옹저를 앓았던 다른 왕실 여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인선왕후의 경우 현종 13년(1672년) 9월에 
절환(癤患)을 앓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의녀가 파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약방에서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략) 자전(慈殿)의 
절환은 이미 성농(成膿)이 되었으므로 파종(破腫)하지 
않을 수 없으니 침의녀(鍼醫女) 등으로 하여금 입진하

여 파종케 해야 함을 감히 고합니다. 상께서 대답하기
를 알았다고 하였다. (藥房再啓曰, (중략) 慈殿癤患 卽
已成膿 不可不趁卽破腫 卽令鍼醫女等 入診破腫之意 敢
啓. 答曰 知道.) (현종 13년 9월 13일 7번째 계)

그런데 현종 13년(1672년) 2월에 정도가 심각한 종환(腫
患)을 앓게 되었을 때에는 누가 집침하였는지 󰡔승정원일기󰡕
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허적이 나아와 말하기를, 자전(慈殿)에게 종기가 갑자기 
생겼는데 신들이 처음 듣기로는 크기가 밤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상께서 말하기를 창근(瘡根)이 완
전히 나오지 못했다. (許積進曰 慈殿朣患猝發 臣等初
聞其大如栗. (중략) 上曰 瘡根 不得盡出矣.) (현종 13
년 2월 12일 14번째 계)

허적이 말하기를 듣기로 자전의 종기가 점점 심각해진
다 하여 장차 침을 맞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무릇 종
기란 뜸을 뜬 후에 낫지 않으면 침을 맞는 것이 마땅
합니다. 종기의 기세가 치성할 때가 아님에도 침을 맞
았다가 병세가 안정되지 않을까봐 근심을 이길 수 없습
니다. 신들이 비록 의술을 알지는 못하나 친히 전하의 
가르침을 받든 후에 약을 의논할까 합니다. 상께서 대
답하기를 처음 종기의 크기가 작을 때 바로 뜸을 뜨면 
나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 뜸을 세배로 떠도 병세가 
그치질 않으니 종기의 기세로 보아서는 침을 맞아야 
한다. 김상성과 백광현이 안으로 들어 지시를 하는 것이 
가하다. (중략) 침을 놓도록 명하노니 내가 직접 가서 
친히 살피겠다. 도제조 이하가 모두 희정당 앞 기둥 
바깥으로 물러났다가 자전께서 침을 맞은 후 물러나왔
다. (積曰 伏聞慈殿腫患漸重 將受鍼云 凡腫患 受灸而
不差 則勢當受鍼 而旣非盛壯之時 則受鍼未安 伏不勝憂
慮. 臣等 雖不解醫術 欲親承聖敎後 議藥矣. 上曰 初小
時 卽灸則可已 而受灸三倍 而猶不止歇 故勢將受鍼. 上
曰 尙誠･光玹 入內指敎 可也. (중략) 命取鍼來親審. 都
提調以下 竝退出熙政堂前楹外 慈殿受鍼後 仍退出.) (현
종 13년 2월 13일 14번째 계)

왕실의 여인에게 침을 놓는 것이기에 별다른 언급이 없
귀탕에 도인과 홍화 각 1돈을 가한 처방을 출산 후에 예용(例用)한다고 했고, 숙종 5년에는 궁귀탕을 출산 후에 예용(例用)한다고 했다. 따라
서 출산 후에는 궁귀탕을 주로 쓰는데 도인과 홍화를 가미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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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의례히 의녀가 행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문
헌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이날의 집침자는 의녀가 아니
었다. 위의 󰡔승정원일기󰡕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는 침의(鍼
醫) 백광현이 집침자였다. 󰡔임천백씨족보(林川白氏族譜)󰡕와 
󰡔지사공유사 부경험방(知事公遺事 附經驗方)󰡕에 의하면 침
의 백광현이 직접 인선왕후의 종기를 파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29) 즉, 집침자가 침의녀가 아니라 남자 의관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희빈의 뇌후 소절에도 침으로 파종하였는데 
이때 집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승정원일기󰡕의 기록에는 
‘중전이 침을 맞았다.(中殿受鍼)’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누가 집침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침술에 대해서도 󰡔임천백씨족보󰡕에서는 침의 백광현이 직접 
파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30) 게다가 장희빈이 뇌후 소절을 
앓기 바로 얼마 전, 세자였던 경종에게도 얼굴에 종기가 생
겼었는데 이를 파종하기 위해 집침한 의관 역시 백광현이
었다.31) 당시 백광현은 치종술(治腫術)이 뛰어나기로 왕실 
안팎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세자의 생모이자 중전인 사
람의 몸에 옹저가 생긴 상황이었고, 호침(毫鍼)을 이용하여 
경혈에 침을 놓는 침술이 아니라 피침(鈹鍼)과 같은 절개용 
침을 이용하여 파종(破腫)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 침술보다 
더욱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옹저가 
생긴 부위 또한 오발(五發) 중 하나인 뇌후 부위로 매우 
위험한 부위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침의녀가 아니라 
남자인 의관이 직접 집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왕실 여인에게 
병증이 생겨 침술을 행해야 할 때에는 보통은 침의녀에게 
맡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인 의관이 직접 집침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희빈의 뇌후 소절 치료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3) 민간 처방의 왕실로의 전파

장희빈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처방 중에

는 󰡔동의보감󰡕에 등장하지 않는 처방도 있다. 예를 들어 유방
의 창통(脹痛)을 치료하기 위한 소유산(消乳散)의 경우 󰡔향
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등의 그 어느 관찬 의서
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한의고전명저총서에서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소유산이라는 처방이 등장하는 문헌은 󰡔양방금단(良
方金丹)󰡕이 유일하다.32) 양방금단은 조선 후기 간행된 단
방요법에 관한 의서로 서문과 발문이 없고 편저자 및 간행
연대를 알 수 없는 필사본으로 된 의서이다.

또한 뇌후 소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인 청열치독음(淸
熱治毒飮)이란 처방 역시 어느 관찬 의서에서도 찾아지지 
않을뿐더러 한의고전명저총서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 지룡즙
(地龍汁)과 백반(白礬) 가루를 개어서 환부에 도포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룡즙과 백반이 옹저에 외용제로 쓰이
기는 했지만 각각 따로 쓰였거나 혹은 전혀 다른 약재들과 
배합되어 쓰였다. 장희빈에게 사용된 것처럼 지룡즙과 백반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도록 한 내용이 기록된 의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금은화차(金銀花茶)에 우황(牛黃)을 풀어서 마시는 처방 
역시 비슷하다. 왕실 인물의 치료에 금은화차가 사용된 󰡔승
정원일기󰡕의 기록이 보이는 것은 인조 21년(1643년)부터이
고, 금은화차에 우황을 풀어서 사용한 것은 효종 8년(1657
년)부터이다. 󰡔승정원일기󰡕에서 금은화차와 우황이 함께 사
용된 기록은 대략 160여건 검색되므로 왕실 인물의 치료에 
금은화차와 우황을 함께 사용하는 처방은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은화는 종기 질환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재로, 󰡔동
의보감󰡕에서도 옹저 예방을 위해 인동차를 항상 마시면 좋
다고 하였다.33) 그런데 금은화와 우황을 함께 하여 차로 
마시는 처방은 󰡔동의보감󰡕을 위시한 그 어느 관찬 의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왕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에도 관찬 
의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처방이 󰡔주촌신방(舟村新
方)󰡕34), 󰡔의방합편(醫方合編)󰡕35), 󰡔광제비급(廣濟秘笈)󰡕36), 
󰡔의휘(宜彙)󰡕37), 󰡔인제지(仁濟志)󰡕38) 그리고 󰡔수진경험신

29) 󰡔임천백씨족보󰡕에서는 “王大妃 腦後破腫 平復後 陞嘉善”이라고 하여 의관 백광현이 왕대비였던 인선왕후의 뇌후에 발생한 종기를 파종하였고 
왕대비가 회복한 후 가선대부에 올랐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또한 󰡔지사공유사 부경험방󰡕에서는 “公遂以巨鍼 劃破瘡根 如川字樣 長各四寸許”라
고 하여 백광현이 직접 거침(巨鍼)으로 인선왕후의 창근(瘡根)을 천자(川字) 모양으로 획파했음을 기록해 놓았다.

30) 󰡔임천백씨족보󰡕에서는 “禧嬪張氏 腦後破腫 平復後 又陞崇政”이라고 하여 장희빈의 뇌후 종기를 파종했음을 기록해 놓았다.
31)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22일 8번째 계에서는 금번 세자의 질환에 백광현이 특히 공로가 많았다며 치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醫官

白光玹, 前後頗有功勞) 또한 󰡔임천백씨족보󰡕와 󰡔지사공유사 부경험방󰡕에서도 백광현이 파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32) 󰡔양방금단･婦人部󰡕 : “失子食乳脹硬 消乳散 麥芽二兩 分作四服 炒爲末 每五戔 白湯調下. 用手揉之甚效.”
33) 󰡔동의보감･잡병편󰡕 : “癰疽欲發之候 久患口乾 必生癰疽 忍冬茶常服 最佳”
34) 󰡔주촌신방󰡕은 조선 숙종 때 신만(申曼)이 지은 의서로, 전래의 민속경험이나 속방(俗方)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한국적 경험의학의 대표작이

라 할 만하다. 舌편에서는 “舌腫 一方金銀花茶調牛黃服之”라고 했고, 丹毒문에서는 “黃丹 此亦丹毒之類 急用金銀花煎水 和牛黃半分 連服”라고 
했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腫문에서는 “忍冬煎湯和牛黃服發散”이라고 했고, 腫瘡門에서는 “一方 忍冬煎湯 和牛黃 服之則瘇毒發散”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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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袖珍經驗神方)󰡕39)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서들은 모두 민간에서 쓰여진 의서로, 
여러 질병 치료를 위해 고래로부터 민간에서 사용되어 오
던 경험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종기 질환에 금
은화차와 우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민간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처방이었는데 그 효과가 인정되어 왕실에까
지 전파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숙종 19년(1693년) 2월 3일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의
하면 왕세자인 경종의 얼굴에 난 종기 치료법을 논의하면
서 “우황에 이르러서는 종가(腫家)의 성약(聖藥)이므로 인
동차와 함께 자주 올리는 것이 극히 마땅하다.”라고 한 내
용이 보인다.40) 그런데 󰡔동의보감󰡕에서는 옹저에 우황을 
빈용하지 않았다. 󰡔동의보감󰡕의 옹저와 창양문에서 우황이 
쓰인 처방은 회생보명단과 중품정자 딱 2개뿐으로 그것도 
다른 약재들과 함께 쓰여 우황은 별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승정원일기󰡕에서는 우황을 종가의 성약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숙종 대에 이르기까지 옹저에 우황을 사용
해 보니 성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경
험이 계속 쌓여왔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장희빈 사망 
이후 간행된 광제비급이나 인제지에도 뇌후발(腦後發)에 
금은화와 우황을 사용하도록 기록된 것을 본다면 이 처방
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에 이후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나
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기록들을 분석해 본 결과, 왕실에서는 󰡔동의보감󰡕
을 위시한 여러 관찬 의서의 치료법 뿐 아니라 효과가 인
정된 민간의 치료법까지 왕실 인물의 질병 치료에 적극 활
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관찬 의서를 간행하여 
지방에 배포함으로써 의술을 하향식으로 전파하였다. 또한 
이와 반대로 민간 처방이 왕실 의학에서 채택되어 왕실 인
물의 치료에 활용되는 상향식의 의술 전파도 있었다. 장희
빈의 치료 기록 중의 소유산, 금은화차와 우황이 이러한 상
향식 의술 전파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지룡즙과 백반 역시 이러한 예
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Ⅲ. 결론

장희빈은 숙종 15년(1689년)에서 20년(1694년) 사이에 
왕비의 자리에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앓았던 3가지 병증
에 관한 의약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남겨져 있다. 이 기록
들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장희빈은 숙종 16년(1690년)에 왕자를 출산했으며 
출산 전후에 각각 불수산과 궁귀탕 가감 처방을 복용했다. 
출산 직후에는 유즙불통으로 인한 유방 창통의 병을 앓았
는데 소유산과 증손사물탕을 복용해서 잘 치료되었다. 이후 
숙종 19년(1693년)에는 뇌후 부위에 작은 절환이 생겨 이의 
치료를 위해 청열치독음을 복용했고 금은화차에 우황을 타
서 자주 마셨다. 외용제로 지룡즙에 백반을 개어서 환부에 
도포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또 침으로 절환을 파종하기도 
했다. 위험한 부위에 생긴 절환이었으나 초기에 잘 치료되
었다. 숙종 19년(1693년)에서 20년(1694년)에는 전부터 앓
아왔던 숙환이 재발하여 시호양격산과 양혈청화탕을 복용했
다. 이 숙환이 완전히 치료되었는지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아 알기 어렵다.

장희빈에 관한 의약 기록을 통해 왕실 의학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왕실의 여인이 출산을 하기 
전에는 순산을 위해 불수산을 복용하고 출산 직후에는 궁
귀탕 가감 처방을 복용하는 것이 상례였다. 또 왕실 여인의 
옹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증이 중하고 침술의 난이도가 
높았다면 침의녀가 아니라 남자 의관이 직접 파종하기도 
했다. 그리고 왕실 의학에서 활용된 처방 중에는 그 뛰어난 
효능이 인정되어 민간에서부터 왕실로 전파된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승정원일기󰡕 속에는 여러 왕실 인물의 병증과 치료에 
대한 의안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이러한 의안 기록을 모으는 
것은 역사적 인물의 실제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줄 
뿐더러 당시 왕실 의학의 특징과 면모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직 조명되지 않은 왕실 인물에 대한 기록이 
󰡔승정원일기󰡕 속에 남아있으므로 관련된 연구가 계속 이어

35) 󰡔의방합편󰡕은 저자와 간행연대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의서로, 口部 經驗편에 “舌瘡 金銀花茶 牛黃調服 有效.”이라고 했고,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疔腫편에는 “忍冬爲湯 和牛黃服”라고 하였다.

36) 󰡔광제비급󰡕은 조선 정조 때 평안도 의사인 이경화(李景華)가 쓴 의서로, 五發문에서는 “腦後腫 卽五發之一 (중략) 牛黃金銀花湯調服”이라고 했다.
37) 󰡔의휘󰡕은 조선 고종 때 금리산인(錦里散人)이 자신의 경험을 모아서 쓴 의서로, 口舌繭唇편에 “舌瘡腫 金銀花茶牛黃調服”이라고 했고 諸厥편에

서는 “腦後腫 卽五發之一 (중략) 牛黃金銀花湯調服”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腫丹편에서는 “忍冬煎湯 和牛黃服 則發散 ”라고 하였다.
38) 󰡔인제지󰡕는 조선 후기 헌종 대에 서유구(徐有榘)가 쓴 의서로, 외과편 腦後發문에서는 “腦發 (중략) 內服牛黃金銀花”라고 했다.
39) 󰡔수진경험신방󰡕은 1912년 이인재(李麟宰)가 쓴 책으로, 黃丹毒문에서는 “身生黃泡如粟 (중략) 急以金銀花 煎水調牛黃半分連服”이라고 했다.
40)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3일 5번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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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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